
572011 봄호 57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다. 여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을 파고드는 것

은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다. 언젠가부터 여행을 떠나면 도시보

다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작은 마을에 눈길이 가기 시작한다. 뭔

가 인연이 시작될 것만 같은 아담한 마을. 일본 간사이 지방의

고베에서 롯코산을 거쳐 들어간 산속마을, 아리마도 그랬다. 

작은 마을로 떠난 소박한

채지형여행작가, http://www.traveldesigner.co.kr



앙증맞은 즐거움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마을

아리마는 온천이 유명한 동네다. 유명하다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자그마한 마을이기는 하

지만, 물이 좋기로는 일본의 다른 온천 못지않다. 아리마 온천이 문을 연 것은 8세기로, 아리마

온천은 무려 1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중 하나. 땅을 파는 기술이 없었던 시 부터 온천수가 나왔던 자연 온천으로, 마을 어디에 가나

온천수가 흐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의 고서에 등장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많은 권력자

들이 아리마 온천을 즐겼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아리마 온천을 좋아하는 부인 네네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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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이곳에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아리마 온천에서 가장 유

명한 온천은 킨노유(金の湯)와 긴노유(銀の湯). 교토에 금각사

와 은각사가 있는 것처럼, 아리마 온천에는 금천과 은천이 있다. 

온천도 좋지만 아리마 여행을 신나게 만들어 준 것은 앙증맞은 마을에

숨어있는 아기자기한 재미다. 마을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이상한 나라에

들어간 앨리스처럼, 한참을 작은 마을을 구석구석 헤매 다녔다. 

아리마는 오랜 세월동안 온천과 더불어 살아온 장인의 모습 같다고나 할까. 조금은 엄하

면서도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내면의 기품을 품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마을이 전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어찌나 평화롭고 여유롭던지, 걷는 즐거움을 알게 해

주는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에는 등산객과 여행자와 온천욕을 하는 사람들이 오고갔지만,

사람이 많아도 그다지 북적거리는 느낌이 들지 않던, 오묘한 곳이었다. 

낡은 일본식 집들이 빼곡히 서 있는 언덕을 오르다보면, 아리마의 특산물 중 하나인 센베

과자 공장이 나온다. 하얀 모자를 쓰고 분주히 움직이는 분들을 창 너머에서 몰래 구경하

고 있다 보니, 마치 일본 소설의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아리마 센베는

퐁퐁 솟아오르는 탄산수에 가루를 풀고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해서 만든 과자로 1907

년부터 만들어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리마의 명물이다. 

골목길에 있는 정육점도 많은 이들의 발길을 모으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정육점에서 식당

을 겸할 때는 보통 고기가 많이 들어간 김치찌게가 유명하지만, 아리마의 정육점에서는

김치찌게가 아닌 고기를 듬뿍 넣은 고로케를 팔고 있었다. 따끈한 고로케를 한 입 베어 먹

으니, 고로케인지 스테이크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 다. 가격도 저렴해서 정육점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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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내공을 품고 있는 아리마

아리마 온천 마을에서 가장 오래 머물 던 가게는 붓을 만드는 가게 다. 붓은 붓인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붓이었다. 바로 인형 붓. 세계의 인형 모으기가 취미인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었다. 

인형 붓은 자를 쓰려고 붓을 들면 인형이 얼굴을 내민다. 광택이 있는 색실을 이용해서 오색찬

란하게 만든 붓 도 다른 붓에서는 보지 못한 독특한 멋을 풍기고 있었다. 가게 안쪽에는 수십

년 간 인형 붓을 직접 만들어 오신 할머님이 작업을 하고 계셨고, 입구에서부터 TV와 각종 신문

잡지 인터뷰 기사들이 붙어있었다. .세월이 가든, 사람이 왔다가든 안경너머로 계속 붓을 만들고

계시는 할머니. 할머니의 모습이 아리마 마을과 참 닮아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하천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었다. 그

리고 마을 곳곳에는 사찰이 있었는데, 온천마을이다 보니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원하는

온천사라는 이름의 절도 있었다. 

그렇다고 마을에 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의 공터에서는 원숭이 쇼도 한창이었

다. 둥그렇게 서서 원숭이 쇼를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재미가 한가득 묻어나왔다. 원숭이의

재주도 재주 지만, 조련사의 신나는 입담에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며 참지 못하는 웃음을 토해

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한참 웃음을 쏟아내다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다지 단하

고 큰 것들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박한 것 하나를 보면서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데,

위만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하는 반성이 가슴을 때렸다. 기 이상의 행복을

만난 아리마 온천으로의 여행.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여행

이 이어질 것 같다.




